
교회들이들어서이름마져퇴색한‘절골마을’
절로 가는 길은 세간(世間)에서 출세간(出世間)으

로 가는 길이요, 속(俗)에서 성(聖)으로 가는 길이다.

절은걸어서들어가야맛이다. 

논산에서 양촌행 시내버스를 타고 중산리 쌍계사

입구에 내리면 작봉산에서 개울물이 내려온다. 이

개울은 지방 2급 하천인 장성천 본류이다. 개울가에

갈대, 물억새, 달뿌리풀 등 수생식물이 그득하다. 물

가의 갈대숲도 붉게 물들었다. 물가에 물미나리가

파랗게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다. 물미나리는 외

래종이다. 돌미나리나 논미나리보다 향은 덜 나지

만, 줄기가 질기지 않고 부드럽다. 열을 내리게 하고

이뇨작용을해주는식용미나리이다. 

중산리에서 쌍계사까지는 십리길. 길을 따라 집들

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곳을

‘절골’이라 부른다. 그러나 지금 절골 마을에는 교

회가 2개나 들어와 있어서 그것도 옛말이 되어버렸

다. 비단 이곳만이 아니다. ‘절골’이라는 지명은 곳

곳에 남아있지만, 해방 이후 교회들이 속속 들어서

서 이제는 찬송가를 들으며 절로 들어가야 하는 현

실이 되고 말았다. 절이 가까워지면 저만큼 절골지

(池) 저수지가 나타난다. 둑 아래 몇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지은 지가 오래되어 집들이 모두 낡았다.

여기까지가쌍계사소유절땅이다. 

작봉산의 단풍이 절골지 물 속에 울긋불긋한 치맛

자락을 드리우고 있다. 오랜 가뭄으로 낮아진 수면

위를 논병아리들이 한가로이 유영하고 있다. 논병아

리는 오리류 가운데 몸집이 가장 작지만, 민물과 바

닷물을가리지않고우리나라전역에서서식한다.

새들은 몸이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

시지 않는다. 똥오줌도 따로 누지 않고, 오래 참지도

않는다. 심지어는 날아다니면서도 싼다. 그러나 새

들에게도 물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수도 하고 목욕

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절골지 주변에 새들이 다양

하게보이는것도그때문이다. 

봉황루해체복원공사는사찰전각의
‘지속가능한생태건축’입증하는좋은예
쌍계사는 무문(無門)의 절이다.  화재로 소실된 후

다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설이 깃든 하마비

를 지나면 산자락의 낙엽송 숲 속에 부도와 중건비

가모여있다. 멀리작봉산(鵲鳳山)이보인다. 

조선조 문헌에‘쌍계사 재불명산(雙溪寺 在佛明

山)’이라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아 작봉산의 옛 지명

이‘불명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작봉산은 해발

418 미터에 불과한 육산이지만, 충남과 전북의 경계

를이루고있다. 

쌍계사는 작봉산의 북쪽 기슭에 북향으로 앉아 있

다. 절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계곡이 내려온다. 그래

서 쌍계사라고 했다. 처음에는‘백암(白庵)’이라고

불렀으나, 절에 화재가 잦아서‘쌍계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다리 아래에 생강나무 한 그루가 홀로 노

랗게 단풍 들었다. 이른 봄에 노란 꽃을 피우는 생강

나무는 전국 어디서나 자라는 낙엽 활엽수 관목이

다. 줄기나 가지를 꺾으면 생강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예전에는 절에서 이 나무의 기

름으로 등불을 켜기도 했다. 어린잎은 말렸다가 차

를우려마셨다고한다.

문 없는 문을 들어서면 눈높이의 석축이 있고 돌

계단이 나 있다. 돌계단을 올라서면 대웅전과 봉황

루가넓은중정(中庭)을만들고있다. 마침봉황루해

체복원공사가 한창이다. 지붕을 걷어낸 집체가 사찰

건축의 생태성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찰건

축물은 조립성이 강해서 기둥과 써까래 같은 구조물

들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사개를 맞추어 치목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그대로

해체하여 옮겨서 다시 지을 수 있는 이실성(移室性)

도 뛰어나다. 요즘 학계에 흔히 말하는‘지속가능한

생태건축물’이바로사찰의전각들이아니던가. 

쌍계사 절터는 제석천이 잡아 주었다고 전한다.

전설에 따르면 보물 408호인 대웅전은 제석천의 아

들이 강림해 각지의 백성들이 보내온 여러 가지 진

귀한나무들로지었다는것이다. 

심지어 대웅전 오른쪽 3번째 기둥은 칡 줄기로 만

들었다는 전설까지 있다. 비틀어진 근육질을 보아

칡 기둥은 서어나무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대웅

전은 단층 팔작지붕의 당당한 규모와 함께 천의무봉

한 자연미를 자랑한다. 가지만 툭툭 쳐서 세운 듯한

자연목 기둥에서부터 다듬지 않은 덤벙주초에 이르

기까지 가능한 인공(人工)을 절제했다. 후불벽을 세

운기둥까지도구불구불한자연목그대로이다. 

요사채 마당에 감나무가 잎들을 떨군 채 서 있다.

가지 끝에 매달린 연시가 지나가는 바람에도 뚝 떨

어진다. 감은 세계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만 재배되

는 동양 과일이다. 감잎은 과일나무 가운데 유일하

게 차(�)를 제공해준다. 여름날의 그늘도 좋다. 새들

이둥지를틀지않고, 해충이거의범접하지않다. 

나한전 벽에 큰멋쟁이나비 한 마리가 가을 햇살

아래 낮잠을 즐기고 있다. 큰멋쟁이나비는 날개의

편 길이가 6센티 가량 되는 중간 크기의 나비다. 양

쪽 앞날개 가장자리는 흑색 바탕에 주황색 무늬가

있으며 뒷날개 바깥 가장자리에는 주황색에 검은 점

들이 나 있어서 매우 아름답다. 가을에 보이는 것은

어른벌레로겨울을지낸다. 

작봉산산림은산불로사람의힘을받아
이루어진‘천연갱신림’

대웅전 뒤로 작봉산 자락이 급하게 내려온다. 쌍

계사를 감싸고 있는 숲의 나이는 비교적 젊다. 나무

들의 나이들도 모두 고만고만하다. 이러한 동령림

(同齡林)은 과거에 산판이 있었거나 산불이 지나갔

기 때문이다. 군데군데 군락을 이룬 노간주가 그것

을 증명해주고 있다. 작봉산 산림은 사람의 힘을 많

이 받아 이루어진 천연갱신림(natural regeneration)

이다. 낙엽송(일본이깔나무)이나 소나무나 잣나무

등을보면알수있다. 

낙엽송은 이름 그대로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낙엽

지는 소나무이다. 우리 소나무에 비하면 매우 빨리

자란다. 잘 자란 나무는 높이가 무려 30미터에 닿고,

지름도무려1미터가까이자란다. 게다가줄기와가

지가 곧아서 얼른 키워서 목재로 쓰기에는 그만이

다. 그리고 이른 봄 연두색 신록도 아름답고 가을날

황갈색 단풍도 아름답다. 겨울날 설경도 좋다. 그 밖

에 굴참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소나무 잣나무 서어나

무 생강나무 쪽동백 철쭉 진달래 쥐똥나무 국수나무

청미래덩굴등이있지만, 주목할만한것은없다. 

대웅전 뒤로 정상에 오르는 유일한 등산로가 나

있다. 등산객들에겐 미안하지만 절에서 그 등산로를

폐쇄한 것은 잘한 일이다. 대웅전 뒤로 객이 드나들

면 경내도 산란하거니와 부처님 등 뒤로 난 길은 풍

수적으로도 좋지 않다. 작봉산 정상에 서면 금남정

맥이 전북과 충남을 가르고 있다. 익산 쪽은 경사가

급하고, 논산쪽으로는완만한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작봉산은 <산경표>에 나오

는 금남정맥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것은 <산경표>

의 금남정맥이 실제와 다르게 그려져 있기 때문이

다. <산경표>에는 금남정맥이 전북 완주 주화산에

서 시작해 부여 부소산 조룡대에서 금강에 잠수되고

있으나, 실제 산줄기는 싸리재-불명산-시루봉-남

당산-작봉산-천호산-미륵산-오성산을 거쳐서

서해에이르고있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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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봉산 쌍계사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줄기와가지가곧게자라목재로쓰기에알맞는일본원산낙엽송은쌍계사주변에서흔히목격된다.

인공(人工) 절제한 대웅전, 천의무봉 美 자랑

‘문 없는 문’속

젊은 숲 기운 가득

보물408호인쌍계사대웅전기둥.

복원공사가한창진행중인봉황루.

쌍계사상수리나무.

외래종인물미나리는해열과이뇨작용을한다.


